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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ER’S 
Q&A 독자에게

답하다

형식적 위계는 무뎌졌으나
내용상 위계는 따르는 것 권장 

고등학교에선 내년에 학습할 교과목 선택이 한창입니다. 

특히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고1은 2022 개정 교육과

정에 따라 낯선 과목이 여럿 등장했습니다. 학기를 기준

으로 과목을 이수하게 됨에 따라 종전 과목이 분리되면

서, 내용 또한 익숙한 종전 과목과 달라져 난도나 위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새 교육과정에서 위계가 명확한 과목은 Ⅰ과 Ⅱ로 표시

된 과목입니다. Ⅱ를 이수하기 전 Ⅰ을 먼저 공부해야 합

니다. <영어Ⅰ>과 <영어Ⅱ>, <미적분Ⅰ>과 <미적분Ⅱ>

뿐이라 기존 교육과정에 비해 형식상 위계성이 약화됐다

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선택 과목, 진로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의 구분은 위계에 따른 구분이 아니므로 일반선택 과목을 이수하지 않

아도 진로선택 과목이나 융합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 과목 중 위계성이 있는 과목은 계열 내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

록 편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과학 교과의 경우 <물리학> 이수 후 <역학과 에

너지> <전자기와 양자>를, <화학> 이수 후 <물질과 에너지> <화학반응의 세계>

를, <생명과학> 이수 후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을, <지구과학> 이수 

후 <지구시스템과학> <행성우주과학>을 이수하도록 권장합니다. 이때 학교 실

정이나 학생의 요구, 과목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이 확대됐으므로 해당 교육청의 심의를 통과한 고교의 

교육과정 편제를 따른다면 전후가 바뀌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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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과목 선택 

시 위계를 지켜 수강할 것을 강조하는 

대학이 많았는데 새 교육과정은 위계를 덜 

강조하는 듯합니다. 과목 선택 시 위계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새 교육과정에선 
과목 위계가 없나요? 


